
제11회 독립기념관 UCC공모전

- 심사평 -

올 해 UCC 공모전 대상 수상작인 작품번호 54번 ‘나의 이름은’은 공모전 주제와의 

적합성, 영상의 퀄리티 그리고 홍보성 삼박자를 고루 갖춘 훌륭한 응모작이었습니다. 

기획 단계에서 부터 촬영준비 그리고 촬영 및 편집 단계까지 모든 과정을 치밀하게 

준비한 모습이 가장 눈에 띄었고 또, 영상 속 메시지를 잘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방

법으로 배우 캐스팅 역시 적절했다고 평가합니다. 또한, 독립기념관이 지니고 있는 

가치와 우리가 찾아가봐야 할 이유에 대한 메시지를 잘 표현하고 전달해 낸 작품이

어서 대상 수상작으로 결정하는데에 있어 모든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결정하게 되

었습니다.

금상 수상작인 작품번호 56번 ‘역사의 의미, 내일을 위한 발자국’은 20대를 비롯한 

젊은 세대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으로 제작되어 이에 대한 좋은 평가

를 받았습니다. 교과서 안에서 머무는 역사 교육이 아니라 직접 보고 체험하는 역사 

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는 자칫 진부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으나 영상 초반 명

제를 던지고 이를 잘 풀어나간 스토리텔링을 통해 긍정적 요소로 전환시킨 것을 높

게 평가하였습니다. 

그리고 은상 수상작 3개의 작품 모두 각각 고유의 특성을 지닌 작품으로써, 작품번호 

5번은 평범함 속 영웅들의 이야기를 통해 나라를 위하는 일이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

의 몫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메시지를 잘 전달한 측면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

니다. 작품번호 27번은 드론을 통해 독립기념관의 전경을 보여주고 각 spot에 대한 

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매우 잘 정리해서 ‘정보의 가치’를 지닌 좋은 콘텐츠로 승화시

켰습니다. 작품번호 51번은 일본어 나래이션과 일본에 오래 살았던 한국인이 독립기

념관을 통해 역사를 바로 알게되었다는 내용으로, 자칫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소재

들을 적절하게 결합시켜 독립기념관의 존재 이유를 상징적으로 잘 표현해낸 요소가 

심사위원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. 

동상 작품들 역시 독립기념관의 아름다운 봄 전경, 아이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독립기

념관, 홈쇼핑의 여행 상품 소개 형식 등 매우 다양한 주제와 영상 포맷으로 응모되어 

공모전을 빛내주었습니다.



올해로 11회째를 맞은 독립기념관 UCC공모전이 국내에서 좋은 사례가 되고 있음을 

매년 타 기관 및 여러 기업들의 공모전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될때마다 느끼게 

됩니다. 매 회마다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고, 내년이 더 기대되는 기대감을 

갖게 만드는 공모전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게 올해도 여전히 보이지 않은 곳에서 

노력하신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심사위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. 감사

합니다.

- 심사위원장 이진호 -


